
읽기 자료 — 식물은 어떻게 양분을 만들까? (중2 과학 · 광합성)
이 자료는 교사 연수 실습을 위해 직접 쓴 읽기 자료입니다.

1. 광합성이란?

식물은 동물처럼 먹이를 먹지 않는다. 대신 빛 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한다. 광합성은 주로 잎의 세포 속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인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는 빛을 흡수하는 엽록소가 들어 있다.

2. 광합성의 재료와 결과물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는 뿌리에서 흡수해 물관으로 올라온 물과, 잎의 기공으로 들어온 이산화

탄소이다.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 둘로 포도당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산소가 생긴다.

구분 내용

재료 물(뿌리 → 물관), 이산화 탄소(기공)

에너지 빛 에너지

장소 엽록체

결과물 포도당, 산소

만들어진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잎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 식물 전체로 옮겨진다. 산소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나간다.

3.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빛의 세기: 빛이 강해질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나. 이산화 탄소의 농도: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다. 온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일정 온도(대체로 30~40℃) 이상에서는 오히려

급격히 줄어든다.

4. 생각해 볼 문제

① 잎을 하루 동안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두었다가 아이오딘-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까닭은?

②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철에 난방기를 켜고 이산화 탄소를 공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③ 우리 동네에서 광합성과 관련된 장면을 하나 찾아 설명해 보자.

※ 연수 실습용 자료 · NotebookLM에 넣고 퀴즈 ·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세요.


